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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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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and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In this descriptive study, 153 nursing students (from 2nd to 4th school year) of a university in South Korea were enrolled
in December 2010.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the Korean versions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General 
Self-Efficacy Scale, Leadership Inventory, and Clinical Competence Scal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M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PASW 18.0 software.
Results: The mean scores (ranging from 1 to 5) in nursing students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were 3.44, 3.51, 3.55, and 3.42, respectively.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for clinical competence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leadership. The strongest predictor of clinical competence was leadership. In
addition, leadership, nursing school year, and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accounted for 34.5% of variance in clinical 
competence.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developing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is important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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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의 평가는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

의회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대학종합

평가 및 각 학문분야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학 분야

의 경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중심으로 2006년 간호교육 인

증평가가 처음 실시된 이후, 2012년 현재 국내 간호교육기관

들이 2주기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간호교육은 과거 일반 대

학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획일화된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는 

간호학의 특수화된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한 교육과정 

성과 지표로서 측정되어야 하며, 또한 과거에 교육의 내용에 

중점을 두었던 평가에서 이제는 교육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즉 교육에 대한 학생의 역량 증진 여부에 관심을 두는 교육성

과 중심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1,2].

  2002년 미국의 간호교육 평가기관인 미국간호연맹 인정평

가위원회(National League for Nursing Accrediting Com-

mission)에서는 간호 교육성과 측정 지표로서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치료적 간호중재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간호

교육평가원에서는 2006년 1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시 교육

성과의 측정 개념으로 비판적 사고능력, 임상수행능력, 의사

소통능력, 인간이해 능력 및 직업관, 지도능력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평가원은 본 지표에 대해 공통의 표준화된 

도구 개발의 부재로 인해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

나 선정한 연구도구들을 통해 이를 측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

러한 1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경과에 더하여 다가올 2주기 

평가에서는 각 간호대학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

한 교육성과를 선정하고 적합한 도구를 활용해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 본 연구 대상 대학의 경우 교육과정은 인간

을 총체적 개체로 인식하여 전인간호를 적용하기 위한 간호

교육의 단계로서 편성되어,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치료적 의

사소통과 인간존중 및 다학제 간 협동, 비판적 사고와 근거중

심 실무 및 숙련된 간호술, 전문직관과 교육자의 역할 및 리더

십 등이 교육성과의 개념으로서 강조되어 있다.

  간호교육의 궁극적 교육성과는 다양한 간호학 이론 및 실

습 교과목들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서, 학생들에게 나타난 미

래의 전문직 간호사에 합당한 의식과 행동 수준으로의 변화, 

즉 임상실무 수행능력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간호대학

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교육의 중요 성과 지표로서, 이는 

졸업 후 간호사로서 실무를 접하면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능력수준을 평가받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현재 의

과대학에서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필기 자격시험에서 탈피하여, 

실기시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

험원 및 의학교육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2010년 의사국가시

험부터 실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실기시험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3]. 간호학 분야에서도 2012년 한국간

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을 통해, 

간호학생들에게 핵심실기역량을 평가해 일정 성취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이로써 임상 현장에서의 적응과 전문직 간

호사로서의 임상수행능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 그런데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앞서, 

먼저 이와 관련된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문헌에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살펴보면, Memarian et al. [4]은 지식과 술기의 효율

적 교육과정 체계에 더불어, 전문직관과 윤리, 자아 존중감, 

비판적 사고, 효율적 대인관계 등 내적 요인들이 임상수행능

력의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국내 문헌에

서도 전문직 자아개념(혹은 전문직 행동),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 학제 및 성적, 교육 만족도, 성별 등 연구마다 다양

한 측면의 요인들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의 교육성과 지표로서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 효능감’, ‘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을 선정해 파

악하고, 궁극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

석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졸업 후 핵심실기역량을 겸비

한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임상수행능력의 질적 수준을 높

일 수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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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2010년 2학기 말(12월) 경

기도 소재 일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중 임상수행 관련 교

과목을 수강한 2, 3, 4학년 학생 전수(170명)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 프로그램을 이용해 

5% 유의수준과 80% 검정력 및 F-test 이용 시 효과 크기를 

중간(0.15)으로 하여 표본 크기를 산출했을 때 최소 표본 크

기가 131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153명의 학생들이 최

종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Kwon et al. [6]이 간호대학생의 비판

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5점 척도의 35개 문항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지적통합, 창의성, 도

전성, 개방성, 신중성, 객관성, 진실추구, 탐구성의 영역을 포

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

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0.89였고, 본 

연구에서는 0.90이었다.

  2)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Shere et al. [7]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 효능

감 측정 도구를 Oh [8]가 번안한 5점 척도 17개 문항의 도구

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0.86이었고 번안한 도구의 신뢰도는 0.91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0.87이었다.

  3) 리더십

  리더십은 한국 간호사-학사학위 특별과정 학과장 협의회

에서 개발한 5점 척도의 22개 문항인 리더십 측정도구[9]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자기주장, 협력적 관계, 위험 감

수, 창의성 발휘, 비전 제시, 업무환경 조성영역의 계획, 예측, 

선택, 지지, 전문직 책임감, 모범, 전문가적 태도 등의 내용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좋음을 의미한다. 원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0.94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0.91이었다.

  4)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Lee et al. [10]이 개발한 도구로서 전문직 

태도, 인간이해와 의사소통, 일반적 임상수행능력, 특수 임상

수행능력의 영역을 포함하는 핵심간호능력 측정도구를 이용

해 측정하였다. 이는 5점 척도의 70개 문항을 지니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계수 0.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8

이었다.

  5) 일반적 특성 및 학업능력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년, 종교, 형제자매 수, 졸업

고교의 특성(이과/문과)을 조사하였고, 학업능력관련 특성으

로 스스로 인지한 주관적 학업성취도(5점 만점)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자료 수집이 진행된 일 대

학 소속의 대학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의 승인을 거쳤

다(심의번호: 2010-287). 자료 수집 전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원한 해당 

참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시험 부담으로 인한 피험자의 편향 응답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간호대학의 기말고사 시험 

2~3주 전인 2010년 12월 1일에서 10일까지로 하였다. 설문

조사는 학년별 공통 수업시간 종료 후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

보조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주제, 연구 

참여의 중요성 등을 설명한 후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제공하

여 작성케 하고 완성된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질문에 답하기 

위한 소요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Jee Won Park, et al :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226 Korean J Med Educ 2012 Sep; 24(3): 223-231.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n=153)

Characteristic
Mean±SD or 

No. (%) 
Age, yr 21.18±2.31
Gender
  Woman 142 (92.8)
  Man  11 (7.2)
Nursing school year
  2nd year  68 (44.5)
  3rd year  45 (29.4)
  4th year  40 (26.1)
Religion
  Christian  57 (37.3)
  Catholic  27 (17.6)
  Buddhist   4 (2.6)
  None  64 (41.8)
  No response   1 (0.7)
No. of sibling
  1  29 (18.9)
  2  63 (41.2)
  3≤  33 (21.6)
  No response  28 (18.3)
Type of graduating high school
  Science major 121 (79.1)
  Liberal arts major  32 (20.9)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range, 1~5) 3.12±0.86
  Low  32 (20.9)
  Medium  66 (43.1)
  High  54 (35.3)
  No response   1 (0.7)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Degre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n=153)

Variable Min Max Mean±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ore range, 1~5 2.23 4.69 3.44±0.45
General self-efficacy
  Score range, 1~5 1.00 4.71 3.51±0.57
Leadership
  Score range, 1~5 2.00 4.95 3.55±0.53
Clinical competence
  Score range, 1~5 1.84 4.93 3.42±0.56

SD: Standard deviation.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능력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 임상수

행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능력관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은 t-test, 

MANOVA와 사후검정(Scheffe’s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 임상수

행능력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

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세였고, 성별은 대부분 여학생으

로 92.8%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2학년이 44.5%, 3학년이 

29.4%, 4학년이 26.1%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1.8%, 기독

교 37.3%, 천주교 17.6%, 불교 2.6% 순이었다. 형제자매의 

수는 독자인 경우가 18.9%, 두 명인 경우(자신 포함)가 

41.2%, 세 명 이상인 경우가 21.6%, 무응답이 18.3%로, 두 명

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졸업고교의 특성에 대해, 이과 출신이 

79.1%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문과 출신은 20.9%였다.

  대상자의 학업능력관련 특성으로,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5

점 만점에 평균 3.12점이었고 점수범위를 상(5~4점), 중(3

점), 하(2~1점)로 나누었을 때 중등도가 43.1%로 가장 많았

다(Table 1).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과 임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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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Nursing school year
  2nd yeara) 3.32±0.37 4.61 (0.011) 3.35±0.50  8.04 (<0.001) 3.42±0.48 3.94 (0.021) 3.20±0.55 15.19 (<0.001)
  3rd yearb) 3.49±0.45 3.50±0.52 3.60±0.51 3.45±0.50
  4th yearc) 3.58±0.51 3.78±0.65 3.70±0.59 3.76±0.44
  Scheffe a)<c) a)<c) a)<c) a)<b)<c)
Religion
  Yes 3.45±0.46 0.39 (0.697) 3.50±0.60 -0.08 (0.940) 3.53±0.54 -0.32 (0.749) 3.45±0.54 0.91 (0.150)
  No 3.42±0.42 3.50±0.52 3.56±0.51 3.37±0.58
No. of sibling
  1 3.36±0.34 2.08 (0.130) 3.60±0.45 1.05 (0.352) 3.47±0.55 2.11 (0.125) 3.37±0.61 1.62 (0.201)
  2 3.49±0.50 3.51±0.63 3.62±0.56 3.53±0.56
  3≤ 3.31±0.43 3.39±0.55 3.38±0.51 3.33±0.56
Type of graduating high school
  Science major 3.41±0.44 -1.41 (0.161) 3.51±0.57 0.16 (0.870) 3.52±0.53 -1.07 (0.285) 3.45±0.56 1.27 (0.205)
  Liberal arts major 3.54±0.45 3.49±0.58 3.64±0.52 3.31±0.51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Lowa) 3.26±0.39 7.90 (0.001) 3.21±0.44 10.71 (<0.001) 3.31±0.52 7.21 (0.001) 3.13±0.43 16.06 (<0.001)
  Mediumb) 3.38±0.45 3.44±0.56 3.50±0.50 3.32±0.55
  Highc) 3.61±0.42 3.74±0.55 3.73±0.51 3.72±0.49
  Scheffe a)<b)<c) a)<b)<c) a)<c) a)<b)<c)

SD: Standard deviation.

능력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각 5점 만점에, 비판적 사고

성향은 평균 3.44점, 자기 효능감은 평균 3.51점, 리더십은 평

균 3.55점,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42점으로, 모두 중간 점수

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능력관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먼저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어(F=4.61, p=0.011) 2학년에 비해 4학년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어(F=7.90, p=0.001)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하’인 

자에 비해 ‘중’인 자가, ‘중’인 자에 비해 ‘상’인자가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 효능감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F= 

8.04, p<0.001) 2학년에 비해 4학년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어(F=10.71, p<0.001)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하’인 자에 비

해 ‘중’인 자가, ‘중’인 자에 비해 ‘상’인자가 유의하게 높은 점

수를 보였다.

  리더십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F=3.94, 

p=0.021) 2학년에 비해 4학년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

다. 또한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어(F=7.21, p=0.001)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하’인 자에 비

해 ‘상’인자가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임상수행능력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어(F=15.19, p<0.001),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3학년에 

비해 4학년이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F=16.06, 

p<0.001)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하’인 자에 비해 ‘중’인 자가, 

‘중’인 자에 비해 ‘상’인자가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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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r (p) r (p) r (p) r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General self-efficacy 0.41 (<0.001) 1
Leadership 0.77 (<0.001) 0.32 (<0.001) 1
Clinical competence 0.40 (<0.001) 0.37 (<0.001) 0.46 (<0.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odel Variable B SE β t p R2 adj R2 F (p)
Model 1 (Constant) 1.72 0.27 6.30 <0.001 0.210 0.205 39.83 (<0.001)

Leadership 0.48 0.08 0.46 6.31 <0.001
Model 2 (Constant) 1.36 0.27 5.09 <0.001 0.309 0.299 33.25 (<0.001)

Leadership 0.41 0.07 0.39 5.58 <0.001
Nursing school year 0.22 0.05 0.32 4.61 <0.001

Model 3 (Constant) 1.30 0.26 5.01 <0.001 0.358 0.345 27.52 (<0.001)
Leadership 0.35 0.07 0.33 4.73 <0.001
Nursing school year 0.18 0.05 0.27 3.88 <0.001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0.18 0.05 0.24 3.38   0.001

SE: Standard error.

  이를 정리하면, 학년 및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증가에 따라 

위의 4가지 교육성과 지표 점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증가)를 나타내었다.

  먼저 4가지 교육성과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Table 4), 임

상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r=0.40, p<0.001), 자기 효능

감(r=0.37, p<0.001), 리더십(r=0.46, p<0.001)과 모두 유의

한 중등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각 변수 간에도 서

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중 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

향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r=0.77, p<0.001)를 나타내었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

수행능력에 차이를 나타낸 학년 및 주관적 학업성취도와, 또

한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 등을 가능한 영향 요인으로 하여 회귀분

석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리더십이 20.5%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최종적으로 리더십(t=4.73, p<0.001), 

학년의 증가(t=3.88, p<0.001), 주관적 학업성취도(t=3.38, 

p=0.001)로서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총 

34.5%였다(F=27.52, p<0.001) (Table 5).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교육성과 지표들로서 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궁극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분석해, 간호대학생, 나아가 미래 간호사의 실

무 능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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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44점

이었고, 본 연구와 같이 2~4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같은 도구로 일개 4년제 간호대

학 졸업예정자에게 조사한 연구에서의 평균 3.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11].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으로, 

같은 도구로 2개 간호학과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연구에서의 평균 3.78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12]. 리더

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일개 간호대학 전

체 학생에게 리더십을 조사한 연구에서의 평균 3.61점과 비슷

한 수준이었다[13].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2점

이었는데, 이 역시 같은 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최

근 전국 5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조사한 

연구에서의 평균 3.3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1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

감, 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학년에 따

른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이 각

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4학년의 경우 4가지 교육성과 지

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학년별 이수를 통해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

진적인 교육성과 지표의 향상을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또

한 전학년에 걸쳐 학업능력관련 특성인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이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

생이 4가지 교육성과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

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

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Shin et al. [15]은 간호

대학생들이 임상실무에서 복잡한 대상자 간호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수적임을 역설한 바 있

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간호학생이 맡은 바 역할을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임상에서의 수행능력을 향

상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됨을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제시

한 바 있다[16].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리더

십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그 외에 학년과 주관적 학업성

취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리더십 

개념의 경우, 간호학 측면에서 이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간호

행정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긴 하나, 최근 문헌

에서 간호사의 리더십 향상이 질적 간호실무 수행을 위한 팀 

구축에 필수적 요소일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팀의 한 구성원

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조

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

조한 것을 고려해 볼 때[17], 미래 간호사를 배출하는 간호교

육의 측면에서도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년과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임상수행능력의 주요 변수

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

육과정의 단계적인 진행(학년의 증가), 학점, 학업성취도가 

역시 임상수행능력의 주요 영향 요인임을 밝힌 기존 문헌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8]. 앞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왔던 리더십을 비롯한 여러 변인들에 대해 간호대학

생 대상의 연구가 확대되어, 임상수행능력의 영향 요인을 보

다 구체적으로 밝히며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간호대학의 교육성과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간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과 임상수행

능력은 학년에 따라 점진적인 향상을 보였고, 임상수행능력

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증

가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리더십의 향상, 학년

의 증가,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증가가 유의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간호교육자들이 학생들의 변화가

능한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리더십의 향상을 고려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시킴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구

체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철학, 논리학 등의 과

목 수강과 교수학습방법으로서 문제중심학습법 적용 등이 비

판적 사고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며[19], 또한 대인관계 교육

과 지도, 동기향상 프로그램 등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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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질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의 

증가 속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더불

어 구성원 각자 리더로서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셀프리

더십 또한 강조되고 있는 의료환경 속에서[20], 간호교육도 

시대에 발맞추어 학생 개개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리

더십 함양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

적으로 간호전문직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들

이 환자에게 질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이 함양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

로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연구 시점이 일개 학년말로 진행

된 횡단적 조사로서 제시된 학년별 교육성과의 차이를 간호

교육의 효과로 단정 짓기에는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 시점을 

추가한 종단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 간호교육 성과 지표의 변

화 추이와 동일 학년 내 분석을 통한 교육성과와 문제점 확인

이 필요할 것이며, 간호교육의 구체적 교과과목들이 개별 교

육성과 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 연

구를 통해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교육성과는 학생들이 자가보고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의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 임상수행능력의 경우 직접적 술기시험을 통해 타당

성을 높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간호교육의 성

과 확인을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통합한 도구의 개발 및 포괄

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영향 요인들

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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